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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바래길 우수지킴이 표창장 수여

총 22개 코스 240㎞에 달하는 남해바래길. 남해에서 대전까지 거리에 해당하는 이 길을 제대

로 유지관리하려면 온전히 두 발로 걸으면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. 남해바래길 최일선에서

그 역할을 하는 이들이 ‘남해바래길 지킴이(이하 지킴이)’다.

현재 40명이 활동 중인 지킴이는 담당 코스를 걸으며 모니터링하는 역할과 더불어 걷는 이들

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간이안내사인(리본, 방향스티커) 등을 유지 보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

맡고 있다. 한 달에 2회 이상 담당 코스를 순찰하며 활동하고 있으며,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

시간을 인정받는 자원봉사활동이다.

올해는 작년에 양성된 지킴이 1기에 더해 2기 20여명이 합류해 총 40여명이 활동을 이어갔다.

2022년 총 활동횟수는 무려 686회로 시간으로 치면 3000시간이 훌쩍 넘는다. 2021년의 217회

활동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. 그만큼 남해바래길을 찾은 탐방객들의 여행만족도

도 높아졌다.

남해바래길은 지킴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걷기여행길의 운영관리 핵심지표라고 할 수 있

는 안내사인 유지관리 수준이 전국 상위 3% 안에 드는 걷기여행길이 되었다.

지난 16일 남해바래길여행지원센터에서 1년간 활동 성적이 우수한 지킴이 6명에게 표창장과

부상을 수여했다. 2022년 우수지킴이로는 하석원(남해읍), 김봉욱(이동면), 안옥희(창선면), 안

현숙(이동면), 김재금(삼동면), 이상국(설천면) 등 6명이 선정돼 참석자들의 축하를 받았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“이제는 바래길 지킴이들이 없는 바래길은 상상할 수 없

을 만큼 지킴이들의 역할이 커지고 중요해졌다.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. 2023년에는 지킴이들

의 성장을 위해 외부길 견학을 가는 등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서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활

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윤문기 바래길문화팀장은 “2023년에는 바래길지킴이 제3기 양성교육이 2~3월로 예정돼 있으

며 지킴이 우선참여를 적용한 (사)한국노르딕워킹협회 주관의 노르딕워킹 베이직 인스트럭터

(강사) 양성 8일 심화 무료교육을 준비중”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.

40여명 자원봉사활동…걷기여행길 안내자 역할 톡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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